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 기간 

동안 최소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의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손해만 보고 나왔다”던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는 기존 해명과 달리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라며 말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해 응당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계좌를 맡겼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 

모씨에게서 계좌를 회수한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 말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

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모두 47만 

여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11월 하순부터 갑자기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 2011

년 1월 중순까지 미래에셋대우와 디에스 계좌로 모두 49만 여주를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달 넘게 스물여덟 차례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김건희 씨는 총 

9억 4천 2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밝힌 작전 기간 1단계와 2단계 중에 2단계로서 ‘인위적 대량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기간과 겹칩니다.

 또한 언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분석 결과,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작전에 동원된 계좌 157개의 계좌주 91명 중에 1차 작전과 

9억원 차익 주가조작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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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작전에서 ‘두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임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도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줬으며,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미리 시간과 가격을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 씨의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김씨의 소환 불응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자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봐주기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입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9억 원대 막대한 차익을 남긴 김건희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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